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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후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가 필수적으

로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후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중 수소 및 정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수혜 학생들의 R&D 역량과 경력개발 의지를 

향상시켰는지 분석하였다.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

과, 학생들 개인별로는 R&D 역량이 향상되었고, 경력개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R&D 역량이 향상되었고, 기술가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기술 분야의 R&D 역

량들은 발굴되었지만 기후기술 분야 경력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탄소중립,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효과성, 성과평가

Abstract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to address climate change, it 

is crucial to develop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to accumulate the na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However, these programs are rarely monitored and evaluated, and research related to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workforce development is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s in hydrogen energy and policy sectors on 

students' R&D capabilities and career aspirations in these sectors. Th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beneficiaries revealed that individual students' R&D capabilities and career confidence improved, and group-level R&D 

capabilities were also enhanced, and students felt greater appreciation on the significance of climate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cessary R&D capabilities to train R&D workforce in climate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but more measures are required to promote career development in this field.

Key Words  Carbon Neutrality, Climate Technology,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Effectiveness, Monitoring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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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난제인 기후변화 대응의 심각성, 긴급성에 대

한 인식과 담론이 형성된 이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기

후변화대응 기술(이하 기후기술)을 선별, 규정하고 인력

을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움

직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

법이 제정(2022)되었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

본계획(2023∼2032) 수립(관계부처 합동, 2022)[6],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환경부, 2021) 

[22]등의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

인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분

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동원, 2015; 최한나, 김민철, 박제우, 

2018)[1,21].

이러한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산

학연 연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기

후기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개발하고 해당 분야로의 입

직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에서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을 운

영하고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홍성민 외 4인, 2013)[24].

이와 같이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연구개발, 교육, 경력개발, 입직 등

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인재양성과 관련한 새

로운 연구들이 학계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으며, 그 학문

적 깊이와 세부 영역확장의 가속화가 진행 중인 실정이

다(진경희, 2013)[20].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부족한 점 

내지는 미비점으로서 기후기술 관련 특화 분야 교육 부재 

및 연구기회 부족, 입직 시장정보 부족 문제, 그리고 R&D 

지원의 상대적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이연우, 홍성민, 

2019; 장혜원, 2018; 홍성민, 장선미, 2016)[14,19,25].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에 대

한 사업구상, 계획추진, 예산집행 및 진행을 주관하는 공

적 기관들의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사업을 대상으로 하

여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2022년도

에 시행한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자료와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 및 참여대상자에 대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

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기술 전문인재교육 사업

(CTWDP; Climate Technology Workforce Develop- 

ment Program)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후속 기후기

술 인재양성 사업의 고도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사업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경력개발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참여 경험을 보다 심층적

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도 함께 진행하여 기후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혼합적 방법으로 접

근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확

대 진행되는 기후기술 전문인재 양성과정에서 어떠한 프

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지와 공적 지원의 효율성 및 효

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보

고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2. 이론적 배경

2.1 기후기술 인재양성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현재까지 국내 기후기술 분야에 특화된 인재양성 사

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내 환경, 기후변화 대

응 등과 관련한 인재양성 사업들은 존재하지만, 각 사업

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

하여 기후기술 유관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R&D 인

재양성 사업의 성과평가와 효과성 분석에 관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R&D 인재양성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부부처의 정

책에 기반하여 다년간 실행된 사업들로 다수의 인재가 

배출되었고, 사업들의 대부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였다. 

다수의 사업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추가로 인터뷰를 통한 혼합 연구를 실행하였다.

박재민 외 5인(2006)[10]에 따르면 인재양성 사업들을 

평가할 때 보는 주요 성과평가 항목들은 사업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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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적절히 실행되었는지, 사업의 주 성과물, 그리고 사

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사업의 주요 성

과지표로는 취업률, 사업 만족도 외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목표 달성 여부가 된다. 인재양성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목표하는 바가 다르

기 때문에 성과지표 또한 사업마다 다른 것이 이상적이다.

각 사업은 교육과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때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혼합하여 종

합적인 성과평가 결과를 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인재양

성 사업 같은 경우 정량적인 결과만으로 그 효과의 요인

을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이에 기반한 정성적인 분석이 

동반되는 것이 정량적인 결과를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다.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행한 대부분의 선행연

구는 사업성과 차원의 성과지표인 취업률과 진학률을 주

요 성과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김명진, 배관표, 2022; 

김영준 외 2인, 2017; 박정환, 김국보, 2014; 이광희 외 3

인, 2020)[2,4,11,12]. 그 외 연구들 같은 경우 사업 지원의 

효과성, 성과 요인, 학생 및 기업체의 프로그램, 추진과

정, 추진 효과에 따른 인식 변화와 만족도를 성과지표 항

목으로 활용하여 사업이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

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였다(김봉문, 

김우영 2012; 노민선, 송창현, 2019; 이광희 외 3인, 

2020)[3,5,12].

실효성 높은 성과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이 도입된 이후 그 

효과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얼마나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는 사업 수혜자와 

비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를 비교하였다(김명진, 배관표, 2022; 김영준 외 

2인, 2017; 박정환, 김국보, 2014; 이광희 외 3인, 2020) 

[2,4,11,12].

이유아 외 2인(2008)[15]이 정리한 인재양성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성과평가 방법론은 각 사업의 목적과 방

식에 따라 상이했다.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의 성과평가

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환산이나 일반질문법을 활용할 수 

있고, 요인통제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HP-DEA 효율성 

측정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사업의 효과를 산출하

는 경우 산업연관분석 방법으로 분류하여 세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값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김봉문, 김우영, 2012; 박

정환, 김국보, 2014; 이광희 외 3인, 2020)[3,11,12]. 이외 

문헌들은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

석, 분산분석, 다중회귀 분석, 로짓회귀분석 등과 같은 조

금 더 심층적인 방법론을 통해 성과의 영향요인들을 분석

하였고(김명진, 배관표, 2022; 김영준 외 2인, 2017)[2,4], 그 

외에도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과 같은 방법으로 성과 영향요인과 중요도를 분석

하였다(노민선, 송창현, 2019)[5]. 

본 연구는 기후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성과를 측정하

는 것이기에 기존의 다른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와 다른 

점이 뚜렷하며 이에 따른 차별점들이 존재한다. 선행연

구는 사업 종료 이후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취업

률과 진학률을 성과지표로 삼았다면, 본 연구는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경력개발지수를 활용하였다. 단순

히 취업률이나 진학률을 측정하였던 기존의 문헌들과 달

리 학생들이 취업하려는 의지가 생겼는지를 측정하였다

는 것이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점이다. 본 연구의 새로

운 성과지표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하려는 의지의 어떤 

요소들이 향상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또 다른 R&D 인재양성 사업들은 R&D 관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학률과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였

다면, 본 연구는 R&D 기획 및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들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이전 문헌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동 연구는 정부 부처의 많은 인재양성 사업들이 단기

적인 성과를 요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 만족도 조

사를 실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환경이나 

과학기술 인재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 사업이다 보니, 그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2.2 과학기술 분야 인재 역량

역량(Competency)은 특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우

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징이다(McLagan, 

1997; Spencer & Spencer, 1993[321][35]. 개인의 내적 특징

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장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고



기후기술 인재양성사업의 효과성 연구

48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3 Apr; 8(2): 45-59

방식 및 행동을 의미하며,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의 5가

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박기문, 2014; White, 1959) 

[8,39].

과학기술 분야 인재 역량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

구개발, 지원업무, 경영관리, 정책 수립, 사업화 등 다양

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한다(이창훈, 서원석, 2016)[18]. 

홍성민(2013)[24]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역량을 대

학원생부터 중견 연구자까지 경력단계별로 구분하여 정

의하였다. 과학기술 연구인재 역량 4가지 영역인 지식과 

학문적 능력, 개인적 연구성과 창출역량, 연구 소양 및 관

리 역량, 공동활동 및 성과확산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이

중 대학원생 등 과학기술 인재의 입문 단계의 경우에는 

개인적 자질 영역의 인내심 및 열정 역량과 함께 지식·학

문적 능력의 탐구심과 지적 도전의식 역량 함양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이창훈 외 4인(2016)[17]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

적·기술적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4개의 대영

역과 17개의 하위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대영역은 인재

의 지식·학문적 역량, 기술·기능 활용역량, 직무 수행 역

량, 인성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역량은 교육 훈련, 연구개

발 등을 통해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양성될 수 있으며, 개

인적 관점에서는 역량 향상을 통해 분야로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산업의 차원에서는 역량 및 전문가

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박기범 외 6인, 2014; 이찬 

외 3인, 2012)[9,16]. 이러한 역량들은 주로 대학에서 수행

하는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역량을 함양하는 경우가 많

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녹색기술

센터, 2017; 이빛나라, 이은희, 2013; 이연우, 홍성민, 

2019)[7,13,14].

본 연구에 적용한 역량은 NCS 공학 및 자연과학의 연

구에서 제시한 능력 단위를 나열한 후 사업에서 진행되

는 교육방식을 통해 습득 가능한 역량을 운영진(교수)과 

협의하여 공통역량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공통역

량을 제외한 각 사업단위, 사업 내 연구실 단위의 각기 

다른 목표 역량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도 해당 교육과정

의 설계를 담당한 개별 교수자의 의도 및 커리큘럼 상 체

득 가능한 역량군을 통해 선정·적용했다.

2.3 경력개발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은 개인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와 외부 환경을 조화롭게 조율하며 

균형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자신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계

획하고 선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er, 1980; Super & Hall, 1978)[36,37].

Hall(1996)[28]에 따르면 경력개발은 개인이 직업과 

관련한 경로에서 얻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라 정

의하였다. 객관적 또는 주관적 경험에는 역량의 확보, 필

요 역량의 확보 계획이나 의지가 포함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하는 직업 관련 행위를 총칭하는 확

대된 개념으로 불 수 있다.

개인의 경력개발 단계는 총 5단계로 탐색, 시도, 확립, 

숙달, 탐색(순환) 단계로, 주로 3~5년 주기로 각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Hall, 1996; Krumboltz, Mitchell & Jones, 

1976)[28][30]. 체계적으로 수립된 경력목표를 지향하는 경

력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진로와 직업을 선택했을 

때 더 높은 만족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Morrison과 Hock(1986)[33]도 목표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

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맞춘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을 개인이 과

거, 현재의 경험 및 선호도를 통해 설명한 미래계획 및 

목표(Career Goal)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력목표를 To-be, 현재 수준을 

As-is로 정의할 때 2개의 상태 간의 격차(Gap)를 정의하

고 이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경력개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해당 격차를 줄여나가는 활동(Gap Closing)

은 고용경쟁력 혹은 취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4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

본 연구에서의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다음과 같

다. 기후기술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과 해

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확보를 위해 2022년 

공모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분야에 전문화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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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양성,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기술의 확보 및 상용

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대학 및 대학원의 공학 인재를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연

구를 통해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2022년에

는 A 대학교와 B 대학교가 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어 

본 기후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A 대학교는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내재

화한 융합 · 특화 기후기술 인재양성을 목표한 '1 센터'

로 운영되었다. B 대학교의 경우 미래 기후기술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 및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2 센터'로 

운영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수혜 학생들의 기후기술 분야 R&D 역량과 

경력개발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설

계되었다. <표 1>의 기후기술 분야 R&D 역량은 각 대학

의 교수진과의 논의를 통해 커리큘럼 기반의 기후기술 

특화 문항들을 설계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통역량들도 설계하였다. 기후기술 특화 문

항들은 대학과 연구실별로 상이하여 표본이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제외하였다. 경력개발지수는 

Hall(1996)[28]의 경력단계 모형인 탐색, 시도, 확립, 숙달, 

탐색(순환)에 따라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입과

생들의 경력개발지수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교육

과정의 경력목표 구체화 도움 여부(경력목표 구체화 도

움, 분야 입직 희망 의사), 경력개발 도움 수준(교육과정 

적합성, 경력개발 만족도·욕구충족), 경력 성장 가능성

(지속 경력개발/경력 성장 가능성, 구직시장 인식, 기술

가치 인식)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3가지 영역을 핵

심 동인으로 선정한 후 구조화를 통해 기후기술 분야 경

력개발 지수1)를 산출했다. 이를 통해 경력관리 및 개발 

이론을 활용한 분석틀을 구축·적용하여 추적조사가 불가

능한 단기 교육과정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재양성 사

업의 선험적 정책효과(예산 투입에 따라 해당 분야로 입

직하는 동기화된 인재 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해당 연구에서 기후기술 분야 경력개발지수는 기후기술 교육

에 입과·수료한 교육생들이 해당 분야로의 입직 혹은 경력개발/

성장(계속 학습 포함)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 형성 여부를 측정/

진단하는 지표로 정의하였으며, 3개 영역 8개 항목으로 구성함

본 사업의 수혜 학생들이 선정된 이후에 입과 전 설문 

조사를 실행하였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응답자들의 

특성에 관한 항목을 설문하였다.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

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

되었다. 교육과정 이후에는 입과 후 설문 조사를 실행하

였고, 입과 후 설문에는 역량진단과 경력개발지수 설문과 

추가로 학생들이 기후기술 분야로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개선사항들과 필요한 점을 주관식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조사 이후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항목 정의

R&D 역량

정보탐색 최신기술들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기술수요 분석 산업 및 사업체의 기술수요를 분석하는 능력

계획 수립 기술 확산,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성과 분석
산학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들을 분석하는 

능력

프로젝트 전략기획

(NCS 연계)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사전에 프로젝트

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는 능력

프로젝트 일정관리

(NCS 연계)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계획하고 주어진 기간마

다 평가, 조정 및 관리하는 능력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NCS 연계)

프로젝트의 필요 인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능력

프로젝트 품질관리

(NCS 연계)

프로젝트 수행할 때 품질윤리가 지켜질 수 있

도록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경력개발지수

경력목표 구체화
기후기술 분야로 성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분야 입직희망의사
기후기술 분야의 학위 취득 혹은 기후기술 분

야 취업 희망

교육과정 적합성 본 프로그램 교육과의 적합성

경력개발 만족도 입과 전 설정한 경력개발 목표와 수준 충족

경력개발 자신감
기후기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

신감

경력성장 가능성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후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

구직시장 인식

기후기술 분야의 정부 정책, 구인구직 현황 등

을 볼 때 해당 분야에서의 인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술가치 인식

기후기술은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라고 생각함

<표 1> 설문조사 항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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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양한 관점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Kruger 

& Casey, 2009; Lederman, 1990)[29][31].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과 2센터의 양적 데이터 응

답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

며, 2022년 12월에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센터별 대략 10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반구조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데이터와 더불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

험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혼합연구방법론을 적

용하였다. 양적·질적 연구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

을 부각하기 위해 다층적인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 중 ‘삼각측정’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Creswell & Clark. 2017)[27] 양적과 질

적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양

한 시각에서 분석 및 해석하였다.

3.2.1 양적 데이터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혜 학

생들을 설문한 조사결과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통제집

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수혜 학생들의 데이터

로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수혜 학생 50명 중 

입과 전과 입과 후 설문 조사에 모두 응답한 학생 47명의 

데이터 값으로 분석하였다. 입과 전과 입과 후 설문 조사

는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이 향상되었는지와 기

후기술 분야 경력개발에 대한 의지가 향상되었는지 설문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STATA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역

량진단 및 경력개발지수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고

자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역량진단 및 경

력개발지수 각각 Cronbach’s α는 0.933과 0.987로 나타났

다. 따라서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지수 문항의 내적일관

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신뢰도가 높은 문항이었기에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3.2.2 질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질적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특정 현상

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을 하였으며, 주제 분석은 데이터 수

집과 분석과정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의미를 발견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용이하다(Braun & 

Clarke, 2006; Richardson & Rabiee, 2001)[26][34]. 질적 

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

화하고, 데이터에 내재된 주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였으

며,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FGI 자료를 반복적

으로 읽으면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찾고, 유사한 

주제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교육학 교수로부터 감수(research supervisor)를 받아 주

제와 의미해석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응답에 대

한 익명성 보장, 참여 이후 철회 가능성 통보, 연구 참여

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으며 연구 윤리

를 준수하였다. FGI는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들로부터 감수와 

반복적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의 정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4.1 수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본 사업의 수혜 학생 50명 중 입과 전과 입과 후 설문 

조사에 모두 응답한 수혜자들 47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

펴보면 <표 2>와 같다. 1 센터가 21명으로 44.68%, 2 센

터가 26명으로 55.32%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연구실은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실별로 대략 20%씩 인

원이 구성되어있다. 남성은 37명으로 78.72%이며, 여성

은 10명으로 21.28%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본 사

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대학원생이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학생 중 40명(85.11%)이 30대이며 7명(14.89%)이 

20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중 학사학위 중인 학생

들은 9명(19.57)이며, 석사학위 20명(43.48%)과 박사학위 

17명(36.96%)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공계 계열 학생들이며, 나노분자공학, 화학, 신소재융합

학2)을 재학 중인 학생들이 23명(48.94%), 기계공학이 9



A Study on Effects of Climate Technology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Industry Promotion Research❙  51

명(19.15%), 에너지 유관 학과 학생이 6명(12.77%), 건축

사회환경공학 5명(10.64%), 반도체공학 2명(4.25%), 교통

에너지융합학 1명(2.13%)과, 생명공학 1명(2.13%)에 해

당한다.

2)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나노분자공학의 전공계열이 

유사함에 따라 한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4.2 양적연구 결과 분석

4.2.1 개인별 결과

본 연구가 학생들의 역량과 경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학생들 개인별 입과 전과 

후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들 개인의 

역량을 비교한 <표 3>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입과 전

보다 입과 후에 역량이 향상되었다. 다만 통계적 유의미

성은 성과분석, 프로젝트 전략기획, 프로젝트 일정 관리,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프로젝트 품질관리 역량에서 나

타났다. 이는 본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R&D 실험

을 기획하면서 생긴 경험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포커스 그룹인

터뷰에서도 학생들은 연구실별로 구성되어 교수진과 선

배들 간의 교류를 통해 향상되는 역량들이 있었다고 말

하였다. 학생들은 기존에 혼자서 해왔던 연구 활동을 멘

토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획함으로 R&D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설명된다.

구분

전체 학생

t입과 전 입과 후

M SD M SD

정보탐색 3.17 0.83 3.24 0.83 -0.5092

기술수요 

분석
2.58 0.84 2.78 0.95 -1.2201

계획 수립 2,71 0.84 3 0.93 -2.0016

성과 분석 2.53 0.76 2.84 0.93 -2.4609*

프로젝트 

전략기획
2.56 0.76 2.89 0.93 -2.3452*

프로젝트 

일정관리
2.69 0.87 3 0.90 -2.1987*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2.58 0.89 2.87 0.99 -2.1064*

프로젝트 

품질관리
2.44 0.89 2.76 0.98 -2.0955*

*p<.05, **p<.01, ***p<.001

<표 3> 개인별 역량 비교

마찬가지로 학생들 개인별 경력개발지수의 입과 전과 

후 차이를 비교하는 <표 4>을 보면 학생들 모두 입과 후

에 경력개발지수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력

개발 자신감 항목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평균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대학

 1 센터 21 44.68

 2 센터 26 55.32%

계 47 100.0

성별

남성 37 78.72

여성 10 21.28

계 47 100.0

연령대

20대 7 14.89

30대 40 85.11

계 47 100.0

학위

학사 9 19.57

석사 20 43.48

박사 17 36.96

계 46 100.0

전공

기계공학 9 19.15

교통에너지융합 1 2.13

나노분자공자, 화학, 신소재융합학 23 48.94

생명공학 1 2.13

건축사회환경공학 5 10.64

에너지 유관 학과 6 12.77

반도체공학 2 4.26

계 47 100.0

1 센터

연구실

1팀 4 19.05

2팀 5 23.81

3팀 4 19.05

4팀 4 19.05

5팀 4 19.05

계 21 100.0

2 센터

연구실

1팀 5 19.23

2팀 3 11.54

3팀 7 26.92

4팀 6 23.08

5팀 5 19.23

계 26 100.0

주: 결측값 제외함

<표 2> 수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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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구체화 된 경력개발 의지를 향상하기는 어려웠

지만,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기후기

술 분야의 경력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다른 경력개발지수 요소들과 비

교했을 때 입과 전에는 비교적 자신감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입과 후에 자신감이 매우 높게 향상되었다. 특

히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입과 전에는 

생소한 분야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했었고, 이에 따라 경력

개발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입과 후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역량이 향상되면서 기후기술 분야에 입

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설명된다.

구분

전체 학생

t입과 전 입과 후

M SD M SD

경력목표 

구체화
3.64 0.91 3.84 0.64 -1.5000

분야 입직 

희망의사
3.49 0.89 3.71 0.73 -1.7014

교육과정 

적합성
4.02 0.72 4.09 0.70 -0.5957

경력개발 

만족도
3.89 0.68 3.98 0.72 -0.7265

경력개발 

자신감
3.78 0.74 4.07 0.72 -2.1064*

경력성장 

가능성
4.11 0.71 4.13 0.73 -0.1672

구직시장 

인식
4.18 0.65 4.18 0.75 0.00

기술가치 

인식
4.22 0.70 4.31 0.76 -0.7523

*p<.05, **p<.01, ***p<.001

<표 4> 개인별 경력개발지수 비교

4.2.2 센터별 결과

다음으로 센터별로 평균을 나누어 입과 전과 후의 역

량과 경력개발지수를 비교하였다. <표 5>와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모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을 때, 학생 개인별로 비교했을 때 보다 표준편차가 

현저히 낮아져 대부분 분석결과가 통계적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개인별 

평균치와 센터별 평균치가 입과 전과 후에 비슷하다는 

것을 보아, 학생들이 각 센터의 특성에 따라 비슷하게 느

끼고 판단하였단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표 5>에서 센터별 평균 역량을 입과 전과 후로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센터별 학생들의 역량이 입과 

후에 조금씩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프로젝

트 인적자원관리 역량이 통계적 유의수준 0.1%에서 비교

적 큰 효과가 있었고, 정보탐색 역량이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비교적 적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센터 학생들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인적 관리를 

할 만큼의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센터별 학생들은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

를 탐색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개

선사항을 질문하였을 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보다,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바에서 본 결과가 설명된다.

구분

전체 학생

t입과 전 입과 후

M SD M SD

정보탐색 3.19 0.30 3.24 0.17 -2.4615*

기술수요 

분석
2.60 0.06 2.78 0.10 -7.5467***

계획 수립 2.72 0.08 3.00 0.04 -56.4702***

성과 분석 2.53 0.08 2.84 0.06 -95.3057***

프로젝트 

전략기획
2.58 0.08 2.89 0.06 -89.3990***

프로젝트 

일정관리
2.74 0.15 2.99 0.18 -49.9712***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2.62 0.05 2.87 0.04 -184.9***

프로젝트 

품질관리
2.49 0.98 2.76 0.39 -30.7986***

*p<.05, **p<.01, ***p<.001

<표 5> 센터별 역량 비교

다음으로 <표 6>에서 센터별 학생들의 경력개발지수

를 입과 전과 후로 비교하였을 때 경력개발지수가 통계

적 유의수준 0.1%에서 대부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술가치 인식을 높

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면 구직시장 인식을 향상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

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학생들

이 교육과정을 통해 기후기술이 앞으로도 필요한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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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 구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R&D 역량 중 정보탐색 역량이 향상

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교육과정이 기후기술에 대한 중

요도를 인지시켜줬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최신기술

에 관한 연구를 하여 취업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경

력개발지수 항목들과 비교하면 구직시장 인식의 입과 전 

평균값이 높은 편이기에, 기존에도 학생들은 기후기술 

분야의 구직시장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인지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그 생각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입

과 전에 기후기술에 관한 인식의 평균값도 매우 높은 편

이었기에 기존에도 학생들은 기후기술 분야에 대한 가치

를 인정한 바이지만, 기후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구분

전체 학생

t입과 전 입과 후

M SD M SD

경력목표 

구체화
3.62 0.13 3.84 0.10 -51.2013***

분야 입직 

희망의사
3.47 0.18 3.71 0.00 -9.3868***

교육과정 

적합성
4 0.17 4.10 0.05 -4.8748***

경력개발 

만족도
3.85 0.18 3.97 0.11 -12.3561***

경력개발 

자신감
3.77 0.13 4.06 0.07 -37.6055***

경력성장 

가능성
4.11 0.16 4.13 0.14 -7.5467***

구직시장 

인식
4.17 0.19 4.17 0.19 0.00

기술가치 

인식
4.21 0.24 4.30 0.25 -101.6***

*p<.05, **p<.01, ***p<.001

<표 6> 센터별 경력개발지수 비교

 

이상에서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를 때, 본 사업의 효과

성은 학생 개인에게 미치는 것보다 센터 집단으로 미치

는 영향이 크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R&D 프로

젝트를 기획하는 측면의 역량이나 기후기술이 가치가 있

다는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 목표하

였던 기후기술 R&D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

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더 면

밀히 파악하고 본 사업과 교육의 효과성 요인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를 직접 담은 

질적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4.3 질적연구 결과

기후기술 인재양성 시범사업의 참여 경험을 나타내는 

원자료로부터 중복된 진술을 제외하고 235개의 의미 있

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해당 진술은 입과 초기 형성된 인

식과 의견에서부터 교육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인 종료 

직후의 의견 순으로 수집했다.

도출된 진술을 다시 5개의 주제로 도출하였고, ‘분야 

학습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동기화’, ‘생소한 분야

로 인해 높은 교육 난이도’, ‘기후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을 

주저함’, ‘다양하고 효과적인 역량 향상 기회 확보’, ‘직접 

연구 참여에 의한 자신감 향상 및 분야 입직 동기화’, ‘차

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경력개발 동기화’, ‘경력목표 인

지, 확신 및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추천 이유’, ‘체험 및 

참여, 충분한 시간 확보 필요’, ‘짧은 교육시간 및 심화학

습에 따른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 주제 및 범주의 구

체적인 내용과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주제 범주 의미내용

기후

기술

분야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입직 

주저

분야 학습 및 

정보 부족으

로 인한 낮은 

동기화 

· 수소에 관한 뉴스를 챙겨보긴 했으나 연구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음

· 기후변화 정책에 관심은 있으나 취직 가능

한 분야나 직업전망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망설였음

·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정을 어떻게 이

수해야 할지 막연함 

생소한 분야

로 인해 높은 

교육 난이도 

· 처음 접하는 분야로 기초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여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여러 번의 복습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게 되

었으나 어떤 분야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

을지 잘 모르겠음

· 정책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못함 

기후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을 주저

함 

· 기술전공이라 정책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커리어 개발에 고민이 됨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수소 관련 일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도 괜찮을

지 모르겠음

· 수소 분야로 취직하고 싶은데 기초 지식만 

있는 수준이라 취업준비에 한계가 있음

교육을 다양하고 · 수소 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기존 교육과정

<표 7> 기후기술 인재양성 시범사업 참여 경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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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기후기술 분야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입직 주저

가. 분야 학습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동기화 

시범사업의 교육 초기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입과생

들은 수소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의 기회가 없었

으며, 해당 분야 입직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해당 

분야로의 입직 의사는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 수소산업 전망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내용이 어려울 거 

같아서 사업 참여를 망설였습니다(2 센터, C학생).”

“기업 혹은 공공기관으로 취직 할 수 있을지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어려운거 공부했다가 취직을 

주제 범주 의미내용

통한 

역량

수준 

향상 

효과

효과적인 

역량 향상 

기회 확보 

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됨 

· 선배들과 함께 협력하여 직접 연구를 수행

하게 됨 

· 어려운 분야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으나 

산학연 세미나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됨 

· 전문가로부터 관련 사업의 트렌드, 구직현

황 등의 동향을 듣게 됨 

·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부터 현장

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관련 산업을 이해하

게 됨 

직접 연구 

참여에 의한 

자신감 향상 

및 분야 입직 

동기화 

· R&D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접 실험

에 참여하고 논문을 작성해봄

· 팀별 수소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실적이 많

아지게 되자, 연구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

김

· 전공교재 작업을 위해 기초이론부터 재정리

하고 학습하면서 지식이 점점 쌓이고 있음

을 느끼게 됨 

· 과제로 관련 정책을 정리하면서 법률을 익

히고 제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세미나에서 미래 산업에서의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계속 이력

을 쌓아서 수소 분야로 취직하고 싶음 

교육을 

통한 

분야 

입직 및 

경력

개발 

의사 

증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경력개

발 동기화 

· 가스공사나 현대그룹의 세미나를 통해 수소 

관련 지식이나 역량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복합재료 수소

저장시스템 연구를 수행해보게 됨 

· 교수님과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 실적이 쌓

이게 되면서 역량이 향상 되었다고 느껴짐

· 우리 연구실 뿐 아니라 다른 연구실의 연구 

수행 결과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과정을 배

우고 연구관점이 확장됨

· 단순히 수소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와 

같은 글로벌한 로드맵들을 알게 되면서 지

식의 폭이 넓어짐을 느끼게 됨 

경력목표 

인지, 확신 및 

자신감 향상 

· 취업에 대한 목표가 막연했는데 본 교육에 

참여하면서 수소 관련 산업에 취업할 수 있

는 자신감이 생김

· 박사님들의 특강을 듣고 수소 분야로 기업 

이외에 다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자신

감을 갖게 됨

· 수소 저장 공부를 하게 되면서 관련 응용 분

야로 진로를 찾아볼 수 있게 됨 

· 취업할 때 연구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

허나 연구실적을 많이 쌓고 싶다는 목표가 

생김 

· 세미나에서 지금 연구하는 물질들이 미래 

시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망을 알

게 되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싶음 

· 나중에 학회에서 내가 수행한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싶음 

· R&D 실적들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됨 

· 전문가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수소 

산업의 미래가 유망하고, 앞으로의 탄소 이

벤트 관련하여 자세히 연구하고 배울 수 있

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됨  

주제 범주 의미내용

높은 

추천

의사

프로그램 

추천 이유

· 수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신에너지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적극 추

천할 수 있음 

· 기본 지식이 없으면 과정을 따라오기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거

나, 연구에 흥미가 없으면 추천하기 어려움 

· 대학원 과정에서 학습할 수 없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계속 이수하고 

싶음 

· 수소 산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관

점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음 

· 연구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있음. 실험하면서 논문과 교재를 

작성할 수 있음 

· 힘든 과정이지만 기초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임 

차기 

교육

운영간 

개선 

의견

체험 및 참여, 

충분한 시간 

확보 필요

· 기업체 현장실습, 세미나, 국제 학회 참여기

회 확대 등 주로 현장 지식 체험의 기회가 

필요함 

· 정책 분야는 한 학기만으로 진로를 결정하

기에 부족함. 추가로 실무 경험이나 현장 견

학, 인턴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로를 결정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기초 이론학습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음 

· 기후기술 이슈와 관련되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짧은 교육시

간 및 심화학

습에 따른 어

려움

· 비전공자들에게는 3개월이 매우 짧게 느껴

졌음 

· 입과 전 기초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선행학

습 기회가 필요함 

· 전공 심화 학습의 시간이 부족함. 최소 1년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음 

· 수소 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교육시

간이 부족하게 느껴짐



A Study on Effects of Climate Technology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Industry Promotion Research❙  55

못 하게 될까봐 사업 신청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

다(1 센터, E학생).”

나. 생소한 분야로 인해 높은 교육 난이도

시범사업에서 진행된 기후기술 분야는 대학 정규교육

으로는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부족하였고, 특히 1 센터

의 기후기술 정책 분야는 공대생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할 기회가 없던 분야로 교육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법에 대해 처음 배우기도 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이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1 센터, B

학생).”

“수소 저장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서, 수업의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에 따라가기 위해 

복습하거나 연구실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2 센터, G학생).”

다. 기후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을 주저함

초기 입과생들은 해당 분야 일자리 전망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시에 현재의 역량으로 해당 분야 진

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 부족 등을 표현하기도 했다.

“수소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는 상태라서 대기

업에 관련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

습니다. 수소 관련 분야로 계속 취직준비를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2 센터, H학생).”

“국내에서 기후기술 정책 분야로의 취직이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개발해야 할지 모르

겠습니다. 취직하더라도, 어떤 분야로, 어떤 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지 막연합니다(1 센터, I학생).”

4.3.2 교육을 통한 역량수준 향상 효과

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역량 향상 기회 확보 

시범사업의 교육에서 제공된 특화 교육, 특히 현장 전

문가 초청세미나, 산학연 세미나, 특허 및 연구, 연구실 

단위 교수 밀착 지도 등에 의해 분야 지식 및 역량이 축

적되고 신장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 수소 관련 시장과 산업 전망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산

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취직을 준비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 센터, A학생).” 

“사업의 교육과정은 전공 심화 내용이라 어려웠는데, 

산학연 세미나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기초적

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특강이나 세미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2 센터, S학생).”

나. 직접 연구 참여에 의한 자신감 향상 및 분야 입직 

동기화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동시에 제공된 연구 참여 및 지

도는 입과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

며, 각 연구실 단위 특화 활동을 통해 분야 입직 및 경력

개발 의지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다. 입과 초기에는 분야 경력개발 의사가 없었으나 교육 

참여 이후 상급 대학원 진학을 통해 심화 연구를 희망한

다고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다.

“교수님의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선배를 보면서 자극

도 받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실제 과정은 복잡

하고 어렵더라도 계속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

이 들었습니다(1 센터, D학생).”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실 박사 선

배님들께 물어보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도 잘 알려주시고, 멘토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2 센터, J학생).”

4.3.3 교육을 통한 분야 입직 및 경력개발 의사 증가

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경력개발 동기화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된 교육프로그램은 학부, 대학

원 등 정규 과정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화된 교육

이 많았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분야 입직 혹은 심화

학습을 희망하는 입과생들이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입과 초기 분야 경력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경력

성장 욕구를 효과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복합재료 수소저장시스템을 연구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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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험하고, 논문

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논문 

작성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연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 센터, O학생).”

“기후변화 정책의 중요성이나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

니다. 관련 기술 특허법이나 기술개발에 관한 관련 

공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1 센터, K학생).”

나. 경력목표 인지, 확신 및 자신감 향상

시범사업의 교육은 분야 역량 향상 및 경력 성장 욕구

를 자극한 것은 물론 분야 구직시장에 대한 인지 강화, 

구직시장 특성, 다양한 경력 옵션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

히 제공했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실적, 경력이나 경험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분이 미래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물질들이 미

래 시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

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 분야로 진로를 선택해도 괜

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2 센터, N학생).”

“교수님께서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수행한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싶습니다(1 센터, G학생).”

“이번 사업에서 논문을 많이 쓰고, 책도 쓰게 되면

서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

로 연구실적을 많이 쌓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2 센터, P학생).”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취업 전망도 잘 모르기 때

문에 처음에는 계속 공부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

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 중요

한 연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취직을 

이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1 센터, T학생).”

4.3.4 높은 추천의사

가. 프로그램 추천 이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추천 의사는 높

게 나타났다. 다소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지만, 해당 분야

에 관심이 있는 입과생은 물론, 기후기술 분야 입직이나 지

속적인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적합한 프로

그램이므로 적극 추천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도출되었다.

“기존 대학원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세미나, 특

강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라서 친구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후기술 개발하고, 정책 분야

를 공부하고 싶으면 사업 참여를 추천합니다(1 센터, 

L학생).”

“수소에 한정된 교육과정이라서, 신에너지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

운 내용이기도 하고, 연구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연구에 관심 있으면 괜

찮을 것 같습니다(2 센터, H학생).”

4.3.5 차기 교육 운영 간 개선 의견

가. 체험 및 참여, 충분한 시간 확보 필요

긍정적인 교육평가에도 불구하고 체험 및 참여 학습, 

국제기술 및 지식 교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고, 인턴십이나 토론, 입과 전후 이론 등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보완 및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다.

“수소 관련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지

만, 현장에서의 적용이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2 센터, B학생).”

“기후기술 이슈와 관련하여 토론의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나,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서로 아

이디어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센터, A학생).”

“기후기술 이슈와 관련하여 토론의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나,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서로 아

이디어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센터, A학생).”

나. 짧은 교육시간 및 심화학습에 따른 어려움

본 교육의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교육기간이 부족하다

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학부 때 해당 분야 

역량을 충분히 체득할 기회가 적었던 만큼 경력개발 및 

분야 입직 동기화 등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 기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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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한 학기만 이수하고 기후기술 정책을 이해하기 어

렵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1 센터, P학생).”

“수소 관련 분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전공 심화 내

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최소 1년 이상의 기회

가 주어지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취업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센터, O학생).”

5. 결론 및 제언

５.1. 결론

최근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 공통

의 목표이며 국가 차원의 과업으로서 정책 및 전략이 마

련되고, 기후기술 분야의 역량 축적을 위한 전문인재양성 

사업들이 유관 부처 산하의 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본격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사업들이 조기에 성

공적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병

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후기술 

분야의 전문인재양성 사업의 기획 및 초기 진행단계에서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과 교육의 효과성을 정량·정성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사업의 추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개 대학에 참여하

는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R&D 역량과 경력개발지수 

설문을 진행한 후, 심층 검토가 필요한 집단을 선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

상 전반에서 역량 및 경력개발지수 중 일부 세부항목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질적 분석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기후

기술 분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거나 입직을 주저하는 

요인,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의 요인, 교육을 통한 분야 

입직 및 경력개발 의사가 증가하는 요인,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와 차기 교육 운영의 개선 의견 등을 중심

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항목별 

구성요인들을 도출했다.

5.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후기술 분야 전문 인재양성 사

업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먼저는 해당 분야의 역량과 입직 동기

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단기적인 교육과정을 장기 교육

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학생들이 기후기술이라는 생소

한 분야를 배우고, 이에 기반한 R&D 연구 역량을 개발하

여 경력개발에 대한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을 늘려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에서 

넘어서 각 기후기술에 관한 심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수소 분야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CCUS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나 온실가스 적응 분야를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강의식 교육 및 R&D 기획 

중심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기업 및 국제기구 연수나 인

턴십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 

수행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생들

이 기술에 대한 가치는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구직시장

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상

의 연구결과는 사업의 초기 단계의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부분은 추

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보완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과

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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